
세계 에너지 공급여력 충분??
IEA, 중동산 석유 의존도는 54%로 심화 … 환경문제도 심각

세계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 30년 후 화석연료를 위주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지만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월21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막된 국제에너지포럼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0년 하루 7500만배럴이던 세계 석유 수요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폭증으로 석유와 휘발유 수요가 늘

어 2030년에는 하루 1억2000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에너지 전망] 제목의 521쪽 짜리 보고서는 세계 에너지 자원이 수요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만 중

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전체 에너지의 17%를 차지하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9%로 떨어

질 것으로 분석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세계 석유 의존도는 현재 38%이던 것이 2030년쯤

에는 54%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그러나 OPEC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기존 유전 쇠퇴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할 것

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70%가량 늘어나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빈국과 부국간의 에너지 사용격차는 커질 전망이다.

전기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는 현재의 16억명에서 14억명으로 다소 감소할 것이지만 취사와 난방을 나무,

농산물 찌꺼기, 동물 배설물 등에 의존하는 인구는 24억명에서 26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전기 수요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30년간 2조10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하는데 지난 30년

간의 발전(發電) 투자비용의 2배 이상이다.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에 대한 선진국의 비율은 낮아져 현재 58%이던 것이

30년 후에는 4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에너지 수요증가 전망을 연평균으로 보면 약 1.7%에 달하는데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2.1%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이다.

로버트 프리들 IEA 회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폭의 둔화는 에너지 사용효율성 증가와 서유럽 및 미국에서 산

업이 중공업 위주에서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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